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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전�감상�가이드

차노유�첫걸음

차노유는�일본을 
대표하는�문화!

차노유의�기본�중의�기본을 
소개해�보겠다린!

교토국립박물관�공식�마스코트
토라린

'차'란?
우리가�평소에�즐겨�마시는�차로는�녹차, 말차, 홍차, 호지차, 우롱차�등등�여러�가지가 
있습니다. 이�차들은�만드는�방법에�따라�종류가�달라질�뿐, 모두�차나무의�잎으로 
만듭니다.

찻잎 찌기 비비기 건조시키기 전차(녹차)

건조시키기
차맷돌로�갈아 
가루로�만들기 말차

발효시켜�가공하면 
홍차나�우롱차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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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실과�다구
다실에서�말차를�대접할�때는�여러�가지�도구가 
사용됩니다. 어떤�도구가�있는지�살펴볼까요?

차�모임을�주최하는�사람은�어떤 

테마로�차를�대접할지�잘�생각해서 

정성을�담아�준비한다린!  

하나이레
도코( 床 , 바닥을�한�단�높게�올린�공간)에�놓는 
꽃병�등의�꽃장식�도구.

그�유명한�다인, 센노 
리큐도�차�모임�때 
썼다구!?

중요문화재
기세토�세운�북�모양�꽃병
별명: 다비마쿠라(여행지의�베개)
모모야마시대   ��세기
오사카�이즈미시�구보소기념미술관�소장
후반기�전시(��월 �일-��월 �일)

향합
향을�넣는�뚜껑�달린�작은�합.

화로
다실�바닥에�만들어진�작은�화로. 숯으로�불을 
피워�솥에�물을�끓일�때�사용합니다. 
더운�여름에는�손님�자리에서�떨어진�곳에 
풍로를�놓고�씁니다.

솥
물을�끓이는�도구. 
대개�철로�만듭니다.

중요문화재
아시야�해변�소나무�그림�솥           
[신나리가마]
무로마치시대   ��세기
문화청�소장
전·후반기�전시

도코(도코노마)
바닥을�한�단�높게�올린�공간. 
족자나�꽃, 향합�등을�장식
합니다.

족자
차�모임의�테마에�맞추어�장식합니다. 
차노유와�관련된�심오한�문구나�편지, 일본 
시가인�와카, 그림�등�여러�가지�족자를 
사용합니다.

오다�노부나가와 
도쿠가와�이에야스도 
갖고�있었다린!

중요문화재  원포귀범도: 멀리�포구로�돌아오는�돛배　목계�그림으로�전해짐
중국   남송시대   ��세기
교토국립박물관�소장
후반기�전시(��월 �일-��월 �일)

찻솔
말차�가루와�더운물을�섞어�휘젓는�도구. 대나무로 
만듭니다. 

주걱으로�대담하게 
깎고�무늬를�넣었어.

비젠�화살�오늬�모양�입에�귀�달린 
물항아리
모모야마시대   ��세기
문화청�소장
전·후반기�전시

물항아리
깨끗한�물이�들어�있습니다. 이�물은�솥에�물을�더 
채우거나�찻사발과�찻솔을�헹굴�때�씁니다.

뚜껑�있는�가루차통
말차(가루차)를�넣는�통으로, 소재도�형태도�이름도 
다양합니다. 진한�가루차와�옅은�가루차를�넣는 
통이�따로�있습니다.

중국�수입[가라모노] 각진�어깨�가루차통   별명: 잔게쓰(새벽달)
중국   남송-원시대  ��-��세기
문화청�소장   전반기�전시(��월 �일-��월 �일)

찻사발
말차를�마실�때�쓰는�그릇. 일본뿐만�아니라�중국, 
한반도에서�만들어진�것도�있습니다.

중요문화재
큰�이도�찻사발(오이도�다완)   별명: 쓰쓰이즈쓰(우물을�감싸는�원통�모양�틀)
한반도   조선시대  ��세기
전·후반기�전시

찻숟가락[차샤쿠]
가루차를�뜨는 
숟가락.

대나무�찻숟가락[차샤쿠]  
별명: 다다이에사마(다다이에�님)
센노�리큐�만듦
모모야마시대   ��세기
기타무라미술관�소장
전반기�전시(��월 �일-��월 �일)

센노�리큐가�만들어서 
다이묘에게�선물로 
보냈대!

도요토미�히데요시의 
마음을�사로잡은�찻사발!

손님이 
앉는�자리

주인이 
앉는�자리

교토국립박물관  다실�단안( 堪庵 )



　

차노유를�즐긴 
다양한�사람들
차는�처음�중국에서�일본에�전해졌을 
때는�약으로�쓰였었어. 일본에서�차는 
어떤�식으로�퍼져�나갔을까?

나라시대(���-���)
중국에서�일본으로�차가�전해졌습니다.

헤이안시대(���-����)가�끝날�무렵
차�가루를�더운물에�녹여�마셨습니다.

가마쿠라시대(����-����）
불교�가르침의�하나인 '선'을�배우기�위해�중국으로 
건너갔던�승려들이�말차를�마시는�풍습과�다구를
일본으로�가지고�돌아옵니다.

이건�요사이라는�스님이�쓴�차에�관한�책을�일부�옮겨 

적은�거야.  일본에서�처음으로�쓴�차�서적이지.

술을�많이�마시고�괴로워하던�쇼군에게�차랑�같이

이�책을�바쳤대.   끽차양생기(잔편)
남북조시대   ��세기
교토   겐닌지�절�소장
전·후반기�전시

무로마치시대(����-����)
무사들은�중국에서�들여온�도구를 
가라모노( 唐物 )라고�해서 
수집했고�이들�가라모노를�이용해 
차노유를�즐겼습니다.

이즈음�사람들이�모이는�곳에�차를 
파는�가게가�생겼고�서민들도�차를 
즐길�수�있게�되었지.

중요문화재   청자�찻사발   별명: 바코한(거멀�못을 
메뚜기에�빗댄�명칭)
중국   남송시대  ��세기
도쿄국립박물관�소장   전·후반기�전시  

모모야마시대(����-����)
오사카�사카이시의�상인�집안에서 
태어난�다인�센노�리큐가, 일상에서�쓰는 
도구를�이용해�차를�즐기는 '와비차'라는 
차노유�양식을�퍼트립니다. 

센노�리큐는�도요토미�히데요시도 

인정한�다인이다린!

중요문화재   검은�라쿠[구로라쿠] 찻사발
별명: 무키구리(깐�밤)
조지로�만듦
모모야마시대   ��세기
문화청�소장   전·후반기�전시  

에도시대(����-����)

차노유가�더욱�퍼져�다양한 
계층의�사람들이�저마다의 
방식으로�차노유를�즐깁니다. 

중요문화재
채색�비늘�파도�무늬�찻사발
노노무라�닌세이�만듦
에도시대   ��세기
교토   기타무라미술관�소장
전·후반기�전시

지금 우리도 다양한 
방법으로 차를 즐기고 
있잖아?  차는 이렇게 이전 
시대와 이어져 있는 
거라구!

남아�있는�것�중에�가장�오래된�사본!


